
사실혼 파탄 위자료 500만 원

1.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결혼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원고가 아이를 유산하고, 피고가 일방적

으로 동거 중인 집을 부동산에 내어 놓음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안

2. 관련 법리

이 사건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파탄 이전 무렵

부터 서로 자주 다투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서로 사실혼 파기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갈

등이 잠시나마 봉합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피고가 동거하던

전셋집을 내놓고 파혼을 통보하면서 이후 원고가 거주할 곳은 원고 스스로 정할 것을 요구

하였고 이에 원고가 어쩔 수 없이 동거하던 집에서 나가게 된 것이 원·피고 사이 사실혼관

계 파탄의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사실상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바,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 정도, 혼인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

료의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